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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11월30일12월 4일)는대형이벤트앞두고주식

시장 하락했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부양책(3일)이 실망감으로 작용하고 미국 제닛 엘런

의장의 12월 금리인상 발언으로 국내주식시장은 하락세를

연출했다 또한MSCI 11월 정기변경으로구성종목중에서

CJ E&M GS리테일 롯데칠성이 편입됐으며 두산인프라

코어 대우조선 LS산전 현대상선은 제외됐다 특이한 점

은해외에상장된중국기업(알리바바 바이두등) 이편입되

면서 MSCI EM내 중국 비중이 21% 확대 한국비중이 0

4% 감소한걸로추정된다

이번 주(12월7일12월 11일) KOSPI 예상은 1970 

2030 P이다

상승요인은중국경제공작회의 배당향프로그램순매수

유입이며하락요인은미연말소비약화가능성 미국금리

인상이슈가지속한다는점이다

유가감산이나동결이정해지면국내주식시장에큰영향

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감산시 유가 상승에 따른 정유 화

학 조선업종등반등이예상되면감산부결시재차유가하

락에 따른 중동 오일머니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지속 등 악

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중국경제공작회의에앞서발표되는각종경기지표에영

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부진한 경제지표는 중국

의수출감소및대내수요부진등산업경기의회복세를기

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 되면서 과잉 생산 해소와 산업

구조조정의필요성이상존해보인다

1012일께 예정된 중국 경제공작회의 역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공작회의 관심이 되는 이

유는국유기업을중심으로좀비기업정리와낙후된구조조

정을통한공금측면의개혁이주요의제가될것으로보이

기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글로벌 공급과잉 이슈를 줄여 줄 수

있어보이나일자리확보및성장률하락우려등을감안하

여급격하게나타날가능성은커보이지않는다

이렇듯중국실물지표실망감과구조조정기대가혼재될

가능성이커보이고 16일 FOMC 이전 불확실성에따른관

망 심리도 상존해 있어서 보수적 관점

으로 시장을대응 하는게바람직해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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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광주WMC센터장

윤자중

中변수美 금리관망속

변동성확대가능성낮아

박스권 2000선 등락전망

소비자물가가크게오르지않고있다는정부

발표와는달리채소와고기등소비자들이피부

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 크게 오르고 있다

연말을 맞아 잦은 회식 등으로 즐겨 먹게 되는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도 금값이 됐다 물가가

두드러지게오른대표적인품목으로는배추양

파 쇠고기 돼지고기등이꼽힌다

채소와 고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올해

40년만에찾아온최악의가뭄과잦은질병으로

가축사육두수가줄었기때문으로풀이된다

6일통계청에따르면소비자물가상승률은지

난해 12월 08%를찍고서줄곧 0%대를유지하

다가 지난 11월 1년여만에 1%로 올라섰다 0%

대물가의주된요인은국제유가하락세였다

하지만일상에서자주사는농축수산물물가

는 비교적 상승폭이 높다 일상 생활에서 즐겨

구입하는농축수산물물가가오른다는것은낮

은소비자물가상승률이피부에와닿기어렵다

는것을뜻한다

특히올들어전체소비자물가상승률과비슷

한 수준으로 1%대 이하의 상승률을 이어가던

농축수산물 상승률은 가뭄이 심해지기 시작한

5월에 27%로뛰었다

지난 58월 4개월간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

폭(각각 27%41%37%34%)은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집계하는모든품목가운

데가장컸다

농축수산물물가상승률은 9월부터 11월까지

도 17% 3% 17%로상대적으로 높은수준을

유지하고있다

배추는최근수년낮았던가격영향으로올해

재배면적이감소한데다가가뭄과고온현상으

로출하량이줄면서 5월부터가격이급등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

보에따르면올해월평균배춧값이가장비쌌던

6월에배추상품1포기의평균소매가격은3364

원으로 6월가격으로는역대최고다

6월 배추 물가상승률도 2013년 2월(1829%)

이후 28개월 만에 가장 높은 909%를 기록했

다

양파도 올해 재배면적이 평년보다 줄어든데

다가 고온과 가뭄에 따른 작황 부진이 겹쳐 생

산량이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파 가격은 수확 후기인 6월

중순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고공행진

을이어가고있다 11월 양파물가상승률은 98

9%에달했다

양파 상품 1의 월평균 소매가격은 8월

2051원 9월 2136원 10월 2170원 11월 2326원

등으로 8월부터 현재까지 역대 가장높은수준

을유지하고있다

국산쇠고기와돼지고기가격도비쌌다 올해

한우가격은구제역이있었던 201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비쌌고 돼지고기 가격은 2011년 이

후최고수준이었다

돼지고기는 5월(76%)과 6월(8%) 등 나들이

철에 물가 상승률이 높은 편이었고 쇠고기는

추석이 있는 9월(98%) 10월(122%) 11월(11

9%)에물가가많이올랐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캠핑 인기와 정육점형

식당확산등으로수요가늘지만 사육두수감

소 등으로 공급이 줄어든 점이 가격 상승 이유

로꼽힌다

농축수산물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

고가계비에서차지하는비중도점점낮아지는

데구매빈도가높다보니물가부담을크게인

식하는경향이있다는분석도있다

농협이 농업에대한오해와올바른이해 보

고서에서 통계청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1년 8월 농산물 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159%나상승하고 소비자물가는47%올랐다

그러나농산물이전체물가상승에기여한정

도는 65%로 공업제품(317%) 서비스(555%)

등과 비교해 낮았다또 농축수산물은 공산품

이나 서비스와 달리 날씨 등의 영향으로 등락

을 반복해 기저효과에 따라 가격 상승률이 높

게나타나는경우가많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양파쇠고기 금값 장바구니 물가는 고공행진

롯데아울렛 수완점(점장 문언배)은 지난 5일 광주

사회적경제 나눔장터에 참여해 화장지 1000롤을

기부했다 이날 수완호수공원에서 열린 나눔장터 행사에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등20여개단체가참가해생산품의홍보하고기부전달식을했다 롯데아울렛제공

삼성전자가 러시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순위 조사에서 5년 연속 1위에 올

랐다

6일 러시아 유력 리서치 기관인 OMI

(Online Market Intelligence)의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 내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거주 시민 1500명에게 온라인으로가장좋

아하는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가

201%를 얻어 소니(96%) 애플(95%) 아

디다스(85%) 나이키(8%)를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2014년 같은 조사에서는 18

2%를 얻어 아디다스(119%)를 제쳤고

2013년에는 185%로 소니(102%)를 눌렀

다 5년연속종합순위 1위를지켰다

가전제품 부문에서는 2009년부터 올해

까지 7년 연속 1위를 질주했다 선호도는

322%로 2위보쉬(236%)를따돌렸다

휴대전화 부문에서도 삼성전자가 312%

의 선호도로 애플(219%)을 누르고 3년 연

속 1위를점했다 TV오디오DVD플레이

어부문에서도 39%의선호도로 5년연속 1

위를 했고 태블릿PC 부문도 335%로 2년

연속 1위다

한편 삼성전자는 1991년부터 볼쇼이 극

장을 후원하며 최장수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또톨스토이문학상을후원하고교육

지원 사업인 에듀케이션 포 에브리원(Ed�

ucation for Everyone)스마트스쿨 등을

진행중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삼성전자 러시아서가장사랑받는브랜드

5년연속 1위  휴대전화부문도 3년 연속 1위

가뭄에재배면적줄고잦은질병주원인

배추돼지고기도   정부 발표와 거리

롯데아울렛수완점 화장지기부


